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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-203호 2019년 4월 22일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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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KT노동조합은 4월 21일(일)부터 4월 24일(수)까지 2019년도 단체교섭 전담반을 가동하고 지난 4월 15일(월) 2019년도 제4차 중앙상무 집행위원회의에서 가결된 2019년도 단체교섭 요구(안)을 바탕으로 모의교섭 및 집체교육을 실시 중이다. ��이번 전담밤 운영은 지난 4월 2일(화)부터 4월 5일(금)에 실시됐던 1차에 이어 두 번째다. 전담반에 참여한 교섭위원들은 3박 4일간의 회의와 모의교섭을 통해, 4개 분야 11대 요구 안건의 당위성을 보강한다. ��전담반은 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주요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, KDI(한국개발연구원)등 주요 연구기관 자료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정당성에 기초한 논리를 펼칠 계획이다. 이와 더불어 향후 교섭에서 참조할 수 있게 타 사업장 사례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.


사업지원실장 “구상과 전략을 바탕으로 �당당한 명분과 논리로 승리를 쟁취하자!”��이날 노동조합 변우영 사업지원실장은 모의교섭에 앞서 “더 이상 단체교섭 석상이 타협과 조정이 실종된 대결과 반목의 장으로만 비춰져선 안 된다”며 “우리는 구상과 전략을 갖고 당당한 명분과 설득력 있는 논리로 2019년 단체교섭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��한편 2019년도 단체교섭 4개 분야 11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. 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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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담반 가동   


선정된 안건 바탕으로 2차 모의교섭 통해 실전대비  













